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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진단 사례집(Ⅰ) _ 2001년

108 혼합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정신분열형 장애 
의증

성별 남 나이 26세 직종 도장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근로자 가○○은 입사후 40일만에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K신경정신과 의원을 

방문하였고 다시 진료 받지 못한 상태에서 3월 8일 오후 4시경 작업 도중 건조로에 
있는 알루미늄봉(섭씨 100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맨손으로 꺼내들고 얼굴에 갖
다대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부, 수지 및 안면부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되어 피부이식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이 
질병에 대한 직업관련성을 의심하여 요양 신청하였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가○○는 2001년 1월 5일 입사하여 도장부서에서 일하면서 자동 도장부스 

안에서 불량품 검사, 안료배합 등의 작업을 하였다. 2000년 11월 30일 강화병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도장과 실크인쇄 작업시 발생하는 혼합 유기용제의 측정
치는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근로자 가○○는 평소 건강하였고, 정신과 병력도 없었으며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

고 육군 현역을 만기 재대하였다. 1999년 3월 D대학 산업응용계열에 입학하여 2001



정신질환

년 2월에 졸업 예정이었다.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졸업문제로 인한 고민을 하면서 피
해망상의 증상이 있었던 근로자 가○○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혼자서 말을 중얼거리
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당일 오후 4시경 100℃(추정) 

정도로 달구어진 봉을 서너 차례 바꿔가며 맨손으로 5~10분 정도 계속 들고 다니는 
등의 행동과 얼굴에 부벼대는 행동을 하여 수부, 수지 및 안면부에 2도 및 3도 화상
을 입었다. 가○○의 사후진술에 의하면 사건이 있을 당시 누군가 ‘봉을 잡아라’라고 
하는 말(환청)을 들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에도 3개월 이상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고 7월 초에 접어들어 증상이 완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정신분열형 장애 의
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가○○는 정신분열형 장애 의증으로 진단되었는데, 입사 이전에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환각 증상을 포함한 급성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혼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지만,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며 동료 근로자에서 상기 증상이 유발된 적이 없고 혼합 유기용제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3~4개월 가량 환각과 망상이 유지되었던 점으로 보아, 혼합 유기용
제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업무량을 포함한 업무 스트레스보다 졸업문제 
등의 개인적 요인이 증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근로자 가○○에게 
발생한 정신분열형 장애가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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